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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2. 12.(목)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 인공지능 등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 -
- 자본시장 개혁, 반도체 이외 방산·조선 등 수출 경쟁력이 한국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 -

1. 무디스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하였지만, 

’26년에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무디스(Moody’s)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유의미하고 안정적으로 ⅰ)재정건전성 하락 흐름을 개선하고  
  ⅱ)잠재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 추진
➋지정학적 리스크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소(한반도 전쟁 위협 완화 등)

▸ (하방요인) ➊현재 전망치를 넘어서는 정부 재정건전성의 유의미한 악화
➋국내외 충격 또는 장기적 추세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둔화 발생
➌정치적 양극화 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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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재정의 경우, 그간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moderate)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등급을 

평가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언급하였다.

2. 평가 및 대응

  오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2,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무디스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Fitch)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1월 구윤철 부총리가 

Moody’s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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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무디스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및 무디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Ratings-affirms-Koreas-Aa2-issuer-rating

-maintains-stable-outlook-Rating-Action--PR_518816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정민종 (bellj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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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⑤15.12.18 Aa2 stable ⑤16.08.08 AA stable ⑤12.09.06 AA- stable

15.04.10 Aa3 positive 15.09.15 AA- stable 11.11.07 A+ positive

12.08.27 Aa3 stable 14.09.19 A+ positive 09.09.01 A+ stable

12.04.02 A1 positive 12.09.13 A+ stable ④08.11.09 A+ negative

10.04.14 A1 stable 05.07.27 A stable 05.10.23 A+ stable

07.07.25 A2 stable 02.07.24 A- stable 05.09.19 A positive

06.04.25 A3 positive 01.11.13 BBB+ stable 02.06.27 A stable

04.06.11 A3 stable 99.11.11 BBB positive 02.05.13 BBB+  positive

③03.02.11 A3 negative 99.01.25 BBB- positive 00.03.29 BBB+ -

02.11.15 A3 positive 99.01.04 BB+ positive 99.06.24 BBB -

02.03.28 A3 stable 98.02.18 BB+ stable 99.04.26 BBB- positive

01.11.29 Baa2 positive ②97.12.22 B+ negative 99.01.19 BBB- -

99.12.16 Baa2 stable 97.12.11 BBB- negative 98.02.03 BB+ positive

99.02.12 Baa3 positive 97.11.25 A- negative 98.01.21 B- positive

②97.12.21 Ba1 RUR(-) ②97.10.24 A+ negative ②97.12.23 B- negative

97.12.10 Baa2 RUR(-) 97.08.06 AA- negative 97.12.11 BBB- negative

②97.11.27 A3 stable 95.05.03 AA- stable 97.11.26 A -

97.10.27 A1 negative 94.11.09 A+ positive ②97.11.18 A+ -

97.03.07 A1 stable 94.06.09 A+ negative ①96.06.27 AA- -

90.04.04 A1 - 89.06.26 A+ positive

①86.11.18 A2 - ①88.10.01 A+ -

 * (Moody’s) RUR: Ratings under Review for Upgrade(+) or Downgrade(-)

①
각 신평사가 처음 우리나라에게 등급을 부여한 시기
 - (Moody’s) ’86.11월, A2  (S&P) ’88.10월, A+,  (Fitch) ’96.6월, AA-

②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등급 하향조정 및 투기 등급 부여
 - (S&P) ’97.10월, AA-(부정적) → A+(부정적) / (Moody’s) ’97.12월, Baa3 → Ba1

③
2003년 北 NPT 탈퇴,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으로 전망 하향조정
 - (Moody’s) ’03.2월, A3(긍정적) → A3(부정적)

④
금융위기 당시 전망 하향조정
 - (Fitch) ’08.11월, A+(안정적) → A+(부정적)

⑤
2010년대 들어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승후 현재까지 유지
 - (Moody’s) ’15.12월, Aa2 (S&P) ’16.8월, AA, (Fitch) ’12.9월,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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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주요국1｣ 국가신용등급 비교 ('26.2월 기준)

구분 등급2｣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싱가포르

AA+
(Aa1)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홍콩, 대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AA
(Aa2) 한국, 아부다비, UAE 한국, 아부다비, UAE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대만, 

아부다비, 아일랜드

AA-
(Aa3)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체코 한국, 영국,

체코, 홍콩, UAE

A+
(A1) 일본, 중국(-)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A
(A2) 폴란드(-), 칠레 칠레 일본,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A-
(A3)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말레이시아, 폴란드 폴란드(-), 칠레

BBB+
(Baa1) 페루, 태국(-) 이탈리아(+), 필리핀(+), 태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태국(-)

BBB
(Baa2)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리스, 
멕시코,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그리스

BBB-
(Baa3) 인도, 그리스, 파라과이 페루, 모로코, 파라과이 인도, 멕시코

투기
등급

BB+
(Ba1) 브라질, 모로코 베트남 모로코, 파라과이(+), 베트남

BB
(Ba2) 남아공,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남아공(+)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BB-
(Ba3) 튀르키예, 자메이카 튀르키예, 몽골 남아공, 튀르키예(+), 

자메이카
B+
(B1) 몽골 몽골

B
(B2) 이집트 이집트

B-
(B3) 에콰도르, 이라크, 파키스탄, 가나 파키스탄, 이라크, 가나, 잠비아

CCC+
(Caa1)

이라크, 이집트(+), 가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잠비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CCC
(Caa2) 잠비아(+) 우크라이나

CCC-
(Caa3)
CC
(Ca) 우크라이나

C 벨라루스, 레바논

SD/RD 벨라루스, 레바논 벨라루스, 레바논

D

1｣ 주요국은 G20, ASEAN 국가 등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 SD(S&P): Selective Default / RD(Fitch): Restricted Default
3｣ 국가명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 전망


